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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화 작가가 직접 집필한 독후활동지  ●

 도서 소개 

 지루할 틈 없이 빠른 전개와 귀엽고 익살스러운 캐릭터들이 어린이 독자들의 상상력을  
 키워 주는 《이야기 귀신의 복수》는 웃음과 긴장감이 넘치는 이야기 귀신들과의 소동 속  
 에서 아이들의 숨겨진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는 동화입니다. 이 책을 통해 어린이 독자  
 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자신의 이야기를  
 마음껏 표현하는 자유와 공간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매력적인 캐릭터들과 함께 재미  
 있게 책을 읽고, 작은 이야기와 말이 가진 힘과 그 속에 담긴 진짜 마음에 대해 이야기  
 나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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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지를 천천히 살펴보고, 등장인물들의 말을 상상해서 말풍선에 넣어 보세요. 

 ★ 읽기 전 활동

마음 열기
이야기 상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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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다면 말해 보세요. 
  그때 나의 마음은 어땠나요? 

2. 누군가를 혼내 주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 

예> 친구가 놀리고 괴롭혀서 꿀밤을 주고 싶었어요. 

 •                                                                          
 
 •                                                                           
 
 •                                                                           

말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말

그때의 내 마음

 ★ 읽기 전 활동

마음 열기
나의 경험을 떠올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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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다와 선생님의 입장을 비교해서 적어 보세요.

2. 책 속에 등장하는 이야기 귀신과 친구들의 이야기는 서로 연관이 있어요. 
  내용에 맞게 이어 보세요. 

  (1) 빨간색 이야기 귀신  • •  수다의 이야기(병원에 입원한 엄마)

  (2) 주황색 이야기 귀신  • •  민호의 이야기(방귀 뀐 이야기) 

  (3) 초록색 이야기 귀신  •        •  서현이 이야기(책에 꿀 바른 이야기)
 

 ★ 읽기 중 활동

내용 파악하기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기 ①

수다 선생님

교실에서 
수업과 관계없는 

말이나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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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래의 본문에서 마지막에 수다가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었을지 적어 보세요. 

2. 이야기 귀신들은 왜 선생님에게 복수하려고 했을까요? 

  “선생님, 있잖아요. 저 일곱 살 때 놀이공원에서 엄마, 아빠를 잃어버렸어요.”
  민호가 눈을 똥그랗게 뜨고 말했다. 
  “진짜?”
  아이들도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는 눈빛이었다. 나는  
 신이 나서 말했다. 
  “바이킹을 타려고 가는 중이었거든요. 엄마인지 알고 손잡고 걸었는데, 글쎄 모  
 르는 아줌마가 옆에 있는 거예요.”
  “어머! 어쩌면 좋아.”
  “그래서 엄마는 찾았어?”
  모두 궁금해서 못 배기는 것 같았다. 나는 침을 꼴깍 삼키고 말했다.
  “찾았지. 근데 우리 엄마 지금…….” 
                                                          _본문 7~9쪽에서

 ★ 읽기 중 활동

내용 파악하기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기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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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다는 왜 이야기 귀신이 선생님의 국에 땅콩을 떨어뜨리려고 했을 때, 복수를   
  막았나요? 

4. 수다는 마지막에 엄마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수다는 왜 눈물이 났   
  을까요?  

1. 선생님은 왜 ‘잡담 상자’ 대신 ‘종알종알 이야기 상자’를 만들었을까요? 

 ★ 읽기 후 활동 주제 토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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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가 수다가 되어서 담임 선생님에게 하고 싶은 말을 편지로 써 보세요. 

 ★ 읽기 후 활동 창의적 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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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화 《이야기 귀신의 복수》의 모티브가 된 우리 옛이야기 〈이야기 주머니〉도 함  
   께 읽어 보세요. 

 ★ 책 더 읽기 <이야기 주머니>

  옛날에 이야기를 좋아하는 도령이 살았어요. 하지만 도령은 들은 이야기를 다  
 른 사람에게 들려주지 않고 주머니 속에 넣어 꽁꽁 묶어 놓았어요. 이야기가 새  
 어 나가지 못하게 말이에요. 
  세월이 흘러서 도령이 장가갈 나이가 되었어요. 도령의 주머니에 갇혀 답답해  
 하던 이야기들은 귀신이 되어서 도령을 해코지하기로 했어요. 이야기 귀신들은  
 독이 든 물, 독이 든 과일, 독이 있는 뱀으로 변신하여 도령이 장가가는 날을   
 기다렸다가 해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때마침, 도령의 하인이 이야기 귀신들의 말  
 을 듣게 되었어요. 하인은 도령이 장가가는 날, 도령을 쫓아가서는 물과 과일   
 을 먹지 못하게 하였고, 신부의 방에 들어가 독사를 제거했어요. 
  도령은 그날 이후부터 재미난 이야기를 들으면 혼자만 알지 않고, 많은 사람에  
 게 들려주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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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 전 활동 : 이야기 상상하기 
1. 예) 수다: 쟤네들, 뭐야? 귀신이야? 젤리야?/ 파란색 귀신: 음~ 어떻게 골탕 먹이지?/ 초록색 귀
신: 웩! 방귀 냄새!/ 주황색 귀신: 선생님이 글자를 못 쓰게 하자./ 빨간색 귀신: 쉿! 비밀이야./ 노란
색 귀신: 선생님 수첩을 망가뜨려 놓자. 

읽기 전 활동 : 나의 경험을 떠올려요 
1. 예) 친구에게 좋아한다고 고백하고 싶은데 이야기를 못 했어요./ 친구한테 괴롭히지 말라고 이야
기하고 싶었는데 못 했어요./ 선생님께 저를 미워하지 말라는 말을 못 했어요. 
예) 하고 싶은 말이 마음속에만 머물면 마음속에 커다란 돌멩이가 든 것처럼 무겁고 힘들어요.    
2. 예) 언니가 엄마한테 내 잘못을 일러서 언니에게 못된 장난을 치고 싶었어요./ 친구가 내 뒷담화
를 해서 혼내 주고 싶었어요. 

읽기 중 활동 :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기 ①
1. 

2. 
(1) 빨간색 이야기 귀신  •                         •  수다의 이야기(병원에 입원한 엄마)
(2) 주황색 이야기 귀신  •                         •  민호의 이야기(방귀 뀐 이야기) 
(3) 초록색 이야기 귀신  •                         •  서현이 이야기(책에 꿀 바른 이야기) 

읽기 중 활동 :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기 ② 
1. 예) 우리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어. 그래서 너무 걱정돼./ 우리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
하셨는데 나아서 돌아오실 수 있겠지?/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셨어.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2. 예) 아이들이 종알종알 이야기를 할 때 선생님이 이야기를 중단시켜서 이야기가 완결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야기 귀신들은 이야기가 완결될 때 자유를 얻지만 이야기가 중간에 끊어지면 잡담 상자

수다   선생님 

교실에서 
수업과 관계없는 

말이나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한 생각 

 

수업 시간이나 쉬는 시간, 급식 
시간에 자유롭게 친구들과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선생님이 잡담 상자를 만들고 
이야기를 마음대로 못 하게 

해서 불만이에요. 

수업 시간에 떠드는 것은 다른 
친구들에게 방해가 되기 때문에 

조용해야 해요. 급식 시간에 말을 
하는 건 식사 예절에 어긋나요. 

반 친구들이 수업 시간에 떠들지 
않도록 ‘잡담 상자’를 만들었어요. 

독후활동지 예시 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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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갇힌다. 
3. 예) 이야기 귀신들이 선생님에게 심한 장난을 치니까 선생님이 불쌍했다./ 선생님은 땅콩 알레르
기가 있기 때문에 땅콩을 먹으면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선생님이 옆 반 선생님께 수다가 있어서 웃
는다고 말했을 때 선생님에 대한 미움이 사라졌다. 
4. 예) 엄마가 잘못될까 봐 걱정되었다./ 반 친구가 엄마가 잘못되면 어떡하냐고 말을 하자 속상했
다./ 선생님과 친구들이 자기 말을 믿어 주지 않아서 억울하고 서러웠다. 

읽기 후 활동 : 주제 토론하기 
1. 예) 선생님이 만든 ‘잡담 상자’ 때문에 아이들이 하고 싶을 말을 마음껏 하지 못해 답답하고 힘들
어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종알종알 이야기 상자’를 만들어 아이들이 하고 싶은 말, 혼자 마음
에 담고 있는 말을 하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이야기 상자를 만들었다. 

읽기 후 활동 : 창의적 글쓰기  
1. 예) 선생님, 잡담 상자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해서 답답했어요. 아이들이 하는 말은 쓸데
없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 선생님께서 ‘종알종알 
이야기 상자’를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